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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금수로 석유 화학주가 상승
LG화학 3.91%에 호남석유화학 2.17% 올라 … 국내기업 영향 제한적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로 국내 석유ㆍ화학주의 수혜가 예상되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6월25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어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예정대

로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은 2011년 기준 석유 수입비중이 9.3%로 사우디(32.7%), 쿠웨이트(13.7%), 카타르(9.9%)에 이어 4대 원

유 수입국으로 국내 정유기업 중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이란산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원유 수송기간을 고려하면 당장 7월 말부터 수급차질이 발생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시장에서 원유 수요가 저조하고 공급은 충분해 국제유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26일 오전 11시 현재 화학기업 주가가 동반 상승해 LG화학은 3.91% 올랐고 금호석유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각각 2.16%, 2.17% 상승했다.

화학주가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에 대한 경계와 영업실적 개선 모멘

텀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신증권 안상희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화학주가에 나쁠 것은 없지만 6월26일 주가가 상승한 것은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서 그동안 많이 빠진 화학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박혜연 연구원은 “이란산 금수조치로 국제유가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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